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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쓸려 가는 사회

지금 한국에서는 손석희 jtbc 대표와 손혜원 국회의원

에 대한 스캔들로 야단법석이다. 손석희 대표는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룸에서 해명을 했고, 손혜원 의원은 목포

에 자신이 구입했다는 낡은 창고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해명이 모두 합리적이지 않았다

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관

련이 없는 사람들도 양쪽으로 편을 나누어 SNS, 신문 

방송 등에서 각종 방법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진실 공

방이 뜨겁다. 

이뿐만 아니다. 성폭력사건의 피의자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심에서 유죄

가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

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

다. 이를 두고도 두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공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 입씨름을 계

속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는다. 

범법 사실이 확실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시위를 한다. 이상은 최근 한국의 사회

상을 축약적으로 보여 준다. 총체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민들이 양분되어 반목하는 가운

데 국가적 시스템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미국의‘아쉬’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다. 그는 일곱 사

람을 한 방에 모아 놓고 그들을 상대로 지각에 관한 실

험을 할 거라고 알려주었다. 그 일곱 명중에서 진짜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나머지 여섯 명은 

돈을 받고 교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역

할은 진짜 피실험자가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실험의 방식은 이러했다. 피실험자가 마주 보이는 벽에 

직선 두 개를 그려 놓는다. 직선 하나는 길이가 25cm, 

다른 하나는 30cm. 두 직선은 나란하기 때문에 30cm 

직선이 더 길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아쉬 교수

는 방에 모인 사람들에게‘어느 직선이 더 긴가?’묻는

다. 여섯 명의 보조자들은 한결같이 25cm 직선이 더 길

다고 대답한다. 마지막으로 진짜 피실험자에게 묻는다. 

실험 결과, 진짜 피실험자들 중에서 25cm짜리 직선이 

더 길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60%에 달했다. 또, 30cm짜

리 직선이 더 길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여섯 보조자들

이 비웃으며 놀려 대면, 그 중의 30%는 다수의 기세에 

눌려 처음의 응답을 번복했다. 아쉬 교수는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학생과 교수 1백여 

명을 상대로 같은 실험을 했다. 그 결과 그들 중의 90%

가 25cm 직선이 더 길다고 응답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실험자들에게 그 실험의 의도를 

밝히면서 다른 여섯 명은 미리 교수와 짜고 실험에 참

여했다고 알려주어도 그들 중 10%는 여전히 25cm 직

선이 더 길다고 고집을 부렸다. 또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의 실수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남들이 다 그러기에 자

기도 따라했다고 순순히 인정하기 보다는 자기들의 시

력이나 관찰 각도를 문제 삼으면서 갖가지 변명을 늘

어놓았다. 

이 실험을 통해‘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한 번 방향이 결정되면 그 결정을 합리화하고 자

신을 스스로 납득시킨다.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

게 되어도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려 하지 않고, 밀

고 나가는 경향이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도 이 실험 결

과와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일이나 사건 등의 상황판단

을 할 때 자신의 뚜렷한 소신과 밝혀진 증거 등에 의해

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흐름이나 자신이 자주 

접하는 언론 보도, SNS 상의 대세, 주변 사람들의 이야

기에 휩쓸려 덩달아 묻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 진실 유무를 파악하

고 따지려 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대

중을 선동하고 몰아가면 그 사회집단 자체가 그들이 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손석희 대표와 손혜원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에 관해 유튜브에 난무하는 각종 방송과 신

문, TV등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무조건 그들을 비방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대로 그럴 리가 없다며 

모든 것이 음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 전

체적인 흐름을 보려하지 않고 어느 한 편에 서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리라. 객관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면

밀히 살펴보면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이리저리 부화뇌동(附和雷同)하지 

말아야 한다. 쓸모없는 일에 노력을 쏟고 시간을 낭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판단 자체를 유보할 필요

는 없다. 만일 판단의 대상이 정치인이라면 선거 때 투

표로 심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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